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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토)∼ 11일(금) [부산 영화의전당 & 해운대센텀호텔]

- 세계 유일의 입체영상연맹 ISU

- 아시아 최초로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5일부터 일주일동안 열려

전 세계 스테레오그래픽 회원들의 대회인 ISU 총회가 9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개최

된다. ISU(International Stereoscopic Union)는 1975년에 조직되어 45개국의 2000여 회원사와 회원들로 구성되

어 있는 세계 유일의 국제 입체영상연맹이다. 총회는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입체사진과 비디오, 홀로그래피,

가상현실(VR) 등 스테레오 입체영상작품들을 감상하며 관련 최신기술을 상호교류하고 발전방향을 연구하면서

서로 친목을 나누는 세계적 규모의 입체영상축제이다.

총회는 매 2년마다 나라를 바꿔가며 열리는데 40여년의 역사동안 아시아에서 열리기는 이번 부산 총회가 처

음이다. 올해 20회 째인 이번 총회에는 회원과 입체영상관련 산업관계자들, 제작자를 포함 해외 30여개국의

300여명, 국내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영화의전당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ISU 총회는 일주일 동안 영화의 도시 부산을 입체영상으로 가득 채워 부산이 기존의 영화제를 넘어 세계적

입체영상축제의 명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총회의 부대행사로는 3D한국국제영화제, ISU

3D 프로젝션, 실감영상 워크샵, 테이블 트레이드, 개/폐막식, 문화행사, 투어 등이 예정되어 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3D한국국제영화제는 본 ISU 총회 내의 가장 큰 부대행사 중 하나이다. 국내를 포함 미

주, 유럽, 아시아에서 출품된 작품들 중에서 엄선된 8개국 작품 42편이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9월 5일, 6

일 이틀 동안 세션별로 나누어 상영된다.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코미디, 판타지 등 장르도 다양해 일반인들

이 3D 영화를 즐길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상에는 장/단편 대상과 우수상, 기술상 등 총 8개 부

문에 걸쳐 이루어지며 시상식은 9월 7일 저녁 7시 부산 해운대센텀호텔에서 ISU개막식과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부산총회의 대회장인 광운대학교 이승현 교수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ISU 총회는 전 세계

유관기관의 관계자, ISU운영이사회, 국내외 회원과 3D 영상, 실감영상관련 산업계, 기술관계자 및 제작자들이

함께 해 입체/실감영상분야의 발전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임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일반 시민들

도 3D 영화제와 3D 프로젝션 상영을 통해 입체/실감영상 작품들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총회에 부산을 비롯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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